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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기도시간에 

“선생님이 튼튼한 뿌리라면 저희는 양분을 흡수하

는

작은 가지들과 같아요. 뿌리가 없으면 저희는 살 수

가 

없어요. 그러니 뿌리와 같은 선생님을 늘 보호해 주

시고

지켜 주세요. 선생님께 힘을 주세요.”라고 하며

선생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신 후 

말씀해 주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내 사랑 나의 신부들. 

오늘도 너희 가지 하나하나 튼튼히 잘 살아 있느

냐?

내가‘선생’이라는 뿌리를 통해 

최고급의 양분을 매일 공급해 주는데 

잘 흡수하여 성장하고 있느냐?

잘 흡수하여 성장하는 자는 가지가 튼튼해져서 

각종 열매 주렁주렁 열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가지가 약해지고 부실하여 

꽃도 피지 못했을 것이다. 

뿌리가 없으면 가지는 살 수가 없다. 

너희 선생은 섭리사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 모든 인류의 뿌리와 같다. 

그리하기에 뿌리를 해하면 

가지 즉,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철저히 뿌리를 보호하고 더욱 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머리가 아프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엔진이 고장 나면 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선생은 지구촌의 중심이기에 가장 중요하다.

인류의 역사는 삼위의 역사하심에 따라 흘러간다.

삼위의 육신 된 자, 선생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선생’이라는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역사하심은 없

다. 

모두 알아야 한다.

날이 어두워지면 밤이 된 것을 알고

날이 환해지면 낮이 된 것을 아는 것과 같은 상식

이다. 

여호와께서는 쉽게 인생들을 다스리신다. 

그 이유는 하나의 뿌리를 통해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뿌리를 통해 양분을 주면 가지 모두가 공급받듯이

한 중심자를 통해 모든 자에게 역사하신다. 

해를 창조하셔서 낮이 되면 모두가 빛을 받게 하고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밤이 되어도 

모두가 캄캄한 어둠에 갇히지 않게 해 놓으셨다.

이처럼 중심자 한 명으로 인해 

인류 모두가 진리의 양식을 먹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쉽고 위대하다.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의 이치가 이러하

다.

그러니 해가 싫다고 해를 없애고

달과 별이 싫다고 달과 별을 없애면

어찌 태양빛을 받아 존재하고 

달빛, 별빛을 받아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와 같다. 

삼위께서 세우신 시대 중심자가 싫다고 없앤다면 

온 인류는 더 이상 삼위의 빛을 받을 수 없다. 

모두 이를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의 삶은 너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이가 바로 중심자이며 인류의 뿌리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나 예수는 뿌리를 통해서만 

온 인류 각자의 가지에 양분을 공급한다.

이것이 삼위의 법이다.

『요 20: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 예수의 이름으로 온 인류가 살리라. 

나 예수의 이름은 오직 나의 육신 된 자를 통해 



제대로 알려지며 나타내리라. 

하나의 뿌리를 통해서만 생명의 양분이 공급되리라. 

믿는 자에게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나 예수는 각자의 마음 밭에 

선생이라는 뿌리를 심어 놓았다.

얼마나 나 예수를 진실로 사모하고 

이 역사를 아느냐에 따라 

마음의 땅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것이다. 

깊이깊이 내려진 뿌리를 통해 

더욱 강하게 양분을 흡수하면 

튼튼한 마음의 땅이 된다. 

선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마치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박히지 못하여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니 

이내 시들시들해져 곧 메말라 죽게 된다.

어떠한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인류의 뿌리는 단 하나이다.

그러니 섭리사 나의 신부들이 이를 일러주어 

어서 모두 깊게 뿌리내리게 하자.

애가 탄다.

이제 더 이상 농부가 인생-농사 짓지 않고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

‘선생’이라는 뿌리를 깊게 내려라.

그를 통해서만이 너희 인생의 양분이 공급된다.

사랑은 이토록 애가 타게 한다.

진정 사랑한다. 

매일 너희의 삶의 빛이 되는 주니라. 


